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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시간 버스여행을 해서 동생 희주랑 수다떨면서 노니까 재미있었다.

서울 예술의 전당에 간다고 해서 전날부터 들떴다.

평소에 늦잠을 자서 엄마한테 혼날때가 많았었는데

아침에 몇시에 일어나야하는지 물어보면서 알아서 일어났다.

모딜리아니라는 화가는 초상화를 많이 그렸다.

초반에는 주로 남자들의 얼굴을 그렸고, 나중에는 여자들의 얼굴을 그렸다.

내가 보기에 얼굴과 목이 길고 눈동자가 없어서 못생겨보였다.

이 화가는 주로 눈을 그리지 않았다.

“내가 당신의 영혼을 알게 될 때 당신의 눈동자를 그릴것이다”라고 

아내 잔느에게 말했다는데 다른사람의 영혼까지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모르겠다.

예술의 전당에서 아트마켓이 열리고 있었다.

그 중에 사고싶은 것이 있었는데 엄마 안사줘서 서운했다.

처음으로 예술의 전당을 가서 좋았고, 잘 알지못했던 작가 모딜리아니가 1884.7월에 태어났고, 1920년에 일찍 사망하

였고, 나이 차이가 많은 아내 잔느와의 슬픈 사랑에 대해서도

알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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